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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4차 산업혁명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직종들이 등장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직종 중에 최근에 기업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종은 ‘데이터 과학자 (Data Scientist)’일 것이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이 우리들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온라인에서의 활동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의 활동에 

대한 데이터가 매시간 컴퓨터에 저장되어 빅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런 

빅데이터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기업의 노력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직종이 바로 ‘데이터 과학자’이다. 빅데이터 시대를 이끌어갈 유망 직업인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되고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현황이다. 분석과 

관련된 기술과 도구들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여전히 이러한 기술을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데이터 과학자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데이터 과학자 직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과학자의 역량을 

기업의 실제 채용정보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연구 결과, 과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시스템 분석가들에게 요구되었던 Technical Skill과 System Skill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컨설턴트나 Project Manager에게 요구되었던 비즈니스 관련 스킬이나 효율적인 팀워크를 위한 

대인관련 스킬도 광범위하게 요구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데이터 과학자란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데이터 과학자를 채용하기를 원하는 기업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BSTRACT

As the global business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ew jobs that did not exist before are emerging. Among them, the job that 

companies are most interested in is ‘Data Scientist’.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ake up most of our lives, data on not only online activities but also offline 

activities are stored in computers every hour to generate big data. Companies put a lot 

of effort into discovering new opportunities from such big data. The new job that emerged 

along with the efforts of these companies is data scientist. The demand for data scien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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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mising job that leads the big data era, is constantly increasing, but its supply is not 

still enough. Although data analysis technologies and tools that anyone can easily use are 

introduced, companies still have great difficulty in finding proper experts. One of the main 

reasons that makes the data scientist’s shortage problem serious is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data scientist’s job. Therefore, in this study, we explore the job competencies of 

a data scientist by qualitatively analyzing the actual job posting information of the company. 

This study finds that data scientists need not only the technical and system skills required 

of software engineers and system analysts in the past, but also business-related and 

interpersonal skills required of business consultants and project manag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basic guidelines to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the data 

scientist profession and to companies that want to hire data scientists.

키워드：데이터 과학자, 온라인 채용 정보, 직무분석, 직무역량 분석, 콘텐츠 분석, NV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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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예로부터 기술의 발전은 기존 직업의 소멸과 

새로운 직업의 탄생을 야기시켰다. 포드 자동

차의 대량 생산으로 마부는 사라졌고, 운전기

사와 자동차 정비공이 등장하였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프로그래

머 등의 새로운 직업들을 탄생시켰고, 4차 산업

혁명은 이러한 직업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켰

다. 특히 빅데이터의 등장과 함께 IT 기반의 

융․복합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과거에는 존재

하지 않았던 수많은 직업들이 탄생하고 있고, 

동시에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탄생된 다수의 직업은 기업에 정착하기도 전에 

세분화되거나 변형되어 또 다른 직업을 탄생시

키는 경우도 허다하다. 급변하는 환경에 민첩

하게 대처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에게는 이처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직업 구조를 이해하기 위

한 노력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과거에는 직무분석을 통하여 기업에서 필요

로 하는 새로운 직무를 제안하고, 그 직무 수행

에 필요한 지식을 정의해 왔다[6]. 일반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지식은 하드 스킬(Hard Skill)과 

소프트 스킬(Soft Skill)로 분류할 수 있다. 하드 

스킬은 기술적 능력이나 전문적 지식을 의미하

며, 소프트 스킬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커뮤

니케이션, 협상, 팀워크, 리더쉽 등과 같이 책으

로 단기간에 습득할 수 없는 개인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34]. 하드 스킬은 소프트 스킬에 

비하여 문서화가 가능하고, 성과 측정이 쉽기 

때문에 과거의 직무분석은 하드 스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34]. 기업들은 직무분석을 통

해 정의된 하드 스킬을 이용하여 인재를 선발하

기 위한 기준으로 이용하였고, 그 이외에도 선발

된 인재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그들을 평가하는

데도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있어서 전통적인 직무분

석은 오늘날 조직에서 요구하는 빠른 외부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32]. Singh[33]은 전통적인 직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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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방법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지고 

있는 직무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보다도 한 명의 

종업원이 하나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one-per-

son, one-job 상황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직무의 

영역이 사전에 정의되어져 있어 지속적으로 변

화하고 있는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

였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

하여 갑자기 새로운 직무가 탄생하기도 하고, 

기존의 직무가 사라지거나 통합 혹은 분리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직무분

석 방법으로는 새로운 직무를 능동적으로 디자

인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15]. 

최근에 기업의 환경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 중에 하나는 빅데이터의 등장일 것이

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과거에 기업이 수행하

지 못하였던 전략을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빅테이터에 

대한 가치를 기업들이 인지하게 되었다. 빅데이

터의 역할과 가치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와 관련된 

직종은 신생 직종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블루오션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과거에는 분석

이 가능하지 않았던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된 기업들은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기업의 노력의 중앙

에는 데이터 과학자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10]. 특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기술의 발전

과 다양한 업무의 자동화로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기술력을 갖춘 핵심 

전문인력의 공급은 수요에 비해 여전히 못 미치

고 있는 현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초래한 원인으

로는 데이터 과학자의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서, 일을 찾는 구직자와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이 데이터 과학자에 대해 

서로 합의된 정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13]. 이에 데이

터 과학자의 직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많은 

연구가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으나, 현재로는 직

무의 영역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져 있지 않아서 

전문가들마다, 기업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

고 있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데이터

가 아닌 정성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기 나름

대로 데이터 과학자의 직무를 정의하고 있다[2, 

28]. 특히 정성적인 데이터 중에서도 데이터 과학

자에 대한 기업의 니즈를 효율적으로 알 수 있는 

구직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 과학자의 직무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최근에 많이 발견되어

지고 있다[8, 9, 40]. 이런 트렌드의 연장 선 상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Glassdoor.com에서 데이터 과학자를 채용하기 

위한 기업의 온라인 채용정보를 정성적으로 분

석하여 실무현장에서 데이터 과학자에게 요구

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여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Pl: 데이터 과학자와 연관된 채용정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는 어떤 것이 

있는가? 

  Pla: 데이터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교육 수

준은 어느 정도인가? 

  Plb: 데이터 과학자가 익숙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하는 분석 Tool과 프로그래밍 

언어는 무엇인가? 

  Plc: 데이터 과학자와 연관된 채용정보에

서 어떤 단어들이 동시에 많이 등장하

는가(N-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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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데이터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지식(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은 무엇인가? 

P3: 데이터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소프트 스

킬은 어떤 것 들이 있는가? 

2. 빅데이터와 데이터 과학자 

컴퓨터의 도입으로 데이터의 저장과 재생산

은 전례 없는 확장을 가져왔다. 인터넷의 출현

은 이러한 확장을 더욱 가속화 시켰고, 전세계 

컴퓨터들의 상호연결은 데이터 생성의 폭발적

인 증가를 야기했다. 데이터가 급속도로 확장

된 것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이 

직접 생성한 다양한 콘텐츠와 사용자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과 같

은 우리들의 온라인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18].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의 출현은 이러한 추세

를 더욱더 촉진시켰고, 특히 데이터가 폭발적

으로 증가한 2000년대 후반부터는 빅테이터가 

정보기술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 

Manyika et al.[21]은 빅데이터를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관리툴(DBMS)로는 

저장․관리․분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데이

터 집합이라고 정의하였고, 빅데이터의 공통적

인 특징은 일반적으로 3V(Volume, Variety, 

Velocity)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방대

한 양(Volume), 다양한(Variety) 형태의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의 빠른 생성속도(Velocity)가 빅

데이터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제시하였다. 빅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술

의 발전은 이러한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저장하고 

처리하도록 돕고 있다. 빅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여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주도하게 되면서 선진

국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기술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부하고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들은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효율적

인 정보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

를 위해 기업 내․외부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기업 역량의 중요한 척도가 되었

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룰 전문

인력인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었

다[25].

데이터 과학자라는 용어는 기업의 방대한 양

의 데이터를 구성하고 분석하는데 능숙한 데이

터 전문가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새롭게 

탄생된 직업이다. 지난 10년 간 데이터 과학자는 

기업에 꼭 필요한 자산이 되었고, 거의 모든 조

직에 서로 다른 직함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만큼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상승했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폭발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

다. 데이터 과학자는 2012년 HBR(Harvard 

Business Review)에서 21세기 최고의 직업으

로 소개되었을 뿐만 아니라[5] 미국 구인구직 

플랫폼인 Glassdoor에서 발표한 25 Best Jobs 

in America에서 2016년부터 4년 연속 1위를 차

지하였다. 영국의 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에서는 데이터 과학자를 문제해결을 

위하여 관련된 사람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창의

적인 조사 및 분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37]. 가트너 그룹은 데이터 과학자

를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를 모델링하고, 통계학, 

데이터 마이닝, 시각화 기법 등을 이용하여 방대

한 양의 데이터 속에서 해답을 찾는 사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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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였다. Manyika et al.[21]은 데이터 과학

자를 빅데이터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분석 기술

에 대한 숙련을 바탕으로 통찰력, 전달력, 협동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정의하였

다. Dhar[7]는 통계학, 기계학습, 인공지능, 데이

터베이스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기술을 갖추

고 문제 설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으로 정의

했다. Cho[4]는 데이터를 수집, 정리, 조사, 분석, 

가시화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데이터 과학자는 데이터 분석 방법과 

기술에 대한 지식과 스킬뿐만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고, 모델링하는 능력, 더 나아가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협업

하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이와 

같이 데이터 과학자에 대하여 너무나 폭넓게 

정의되어 있어 데이터 과학자에게 필요한 지식

을 세부적으로 정의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3. 직무분석/직무역량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산업의 발전이나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직무에 

대한 내용이나 범주 또한 거듭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직무분석이 직무 단위로 세부적인 직

무 내용과 자격 요건을 분석했다면, 현대적 직무

분석은 역량기반 접근법(Competency-Based 

Approach)을 도입하고 있다[31]. 현 시대는 직

무의 표준화된 임무나 과업보다는 각각의 직무

에서 우수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특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수행자의 능력을 

도출하는 활동에만 급급한 단편적인 직무분석 

방법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직무 내용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지식, 스킬, 

능력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분석의 단위를 넓힌 

역량에 기반한 분석의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3.1 직무분석

직무분석에 대한 개념은 인사관리, 직업교

육, 산업교육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졌

으며 특히 아담 스미스(A. Smith)의 분업론으

로 부터 유래되었다[26]. McCormick[23]에 따

르면 직무분석은 직무의 특성에 관련된 여러가

지 중요한 정보를 수집․분석․종합하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각 직무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특징, 자격요건 등 타 직무와 구별되는 

요인을 분명하게 정의하여 업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기술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19]. 직무분석을 통하여 특정 직무를 구

성하고 있는 세부적인 업무 내용과 직무를 성

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자에게 요구되

어지는 경험, 자질, 기능, 지식, 능력 등을 세부

적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되었다[19]. 직무분석의 

내용을 기반으로 그 직무에 대한 채용기준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성과측정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직무분석 결과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직무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이다. 직무에 대

한 분석을 진행함에 있어서 직무와 관련된 정

보를 얻는 가장 중요한 출처는 직무관련 전문

가이다. 직무관련 전문가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자격요건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

만 최소 요건으로서 해당 직무에서 수행되는 

모든 과제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38]. 

직무관련 정보를 얻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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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출처는 현재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즉 현직자일 것이다. 직무관련 전문가로서 현

직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

직자들 중에서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그러한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직자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선정하는지가 직무분석 

결과의 질이 좌우될 수 있을 것이다[16]. 현직자

들의 언어능력, 기억력, 협조성과 같은 개인적

인 특성들도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크

게 좌우할 것이다. Sanchez and Levine[30]은 

과거에는 직무분석을 하기 위해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현직자에게 가장 많이 의존했지만 앞

으로는 다른 곳으로부터 직무에 관한 정보를 

얻을 필요성이 증가될 것이라고 하였다. 데이

터 과학자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였던 직무가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였고 직무의 범위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데이터 과

학자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능력을 현직자에게 

의존한 전통적인 방법으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전통적인 직무분석은 특정직무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구체적인 과업과 활동들에 대해 세부

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정보는 직무

들 간의 경계를 설정하고 각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에게 과제와 책임을 부여하는데 사

용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최근 조직

이 처한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가져옴과 동시

에 새로운 기술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담당해야 할 직무의 범위와 역

할은 과거보다 훨씬 빠른 변화와 확장을 맞이

하였다. 이로 인한 직무의 내용은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고, 직무가 빠르

게 변할수록 기존에 얻었던 직무관련 정보의 

유용성은 감소되기 마련이다. 조직 내에서 개

개인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과거의 직무분석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 보다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직무분석의 방법이나 형태도 또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Sanchez and Levine[30]은 21세기

의 직무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므로 이러

한 변화에 발맞춰 과거에 행하였던 전통적인 

직무분석의 방식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집하였던 지식, 

기술, 능력보다는 분석 단위를 넓혀 역량 중심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역량

은 유사한 지식과 기술 및 능력들을 묶어서 보

다 큰 단위로서 인적 특성을 정의한 것이다. 직

무에 대해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정보를 얻게 

되면 직무가 조금만 변하여도 금방 쓸모없게 

될 수도 있지만, 보다 큰 단위로 정리된 결과는 

직무가 변화되어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다. 과거의 직무분석은 기업의 입장

에서 직무를 정의하였다고 하면, 역량을 기반

으로 한 직무분석은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종

업원의 관점에서 직무를 정의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32].

3.2 직무역량

역량이란 개념은 1970년대 하버드 대학 

McClelland 교수가 전통적인 학업, 적성 검사 

혹은 성취도 검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용하

였다. McClelland[22]는 인재를 선발하고 훈련시

키는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직무 특성

에 기초한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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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ies

Skill
(A learned ability to perform a task)

1. Critical Analysis & Problem-Solving Skills
2. Communication Skills
3. Conceptualization and Abstraction Skills
4. Skills to Manage Situational Politics

Knowledge
(Acquired information in specific domain)

1. Technical Knowledge
2. Work Experiential Knowledge
3. Comprehensive Knowledge
4. Contextual Knowledge

Self-Concept (Attitudes, Values, or 
self-images)

1. Work the Middle Ground(Link between IT and the rest of business)
2. Visionary

Traits (Dispositional characteristics)
1. Be Creative
2. Be Open-minded

Motives (Internal drives & need to 
seek achievement)

1. Be Passionate
2. Be Resilient(Conflict Management)

Source: Ho and Frampton[16].

<Table 1> Job Competencies of IT Employees

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기업들은 효율적인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학자들은 

관리자의 역량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Boyatzis[1]는 역량에 대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특질, 동기, 자기 이미지 및 사회적 

역할의 종합체라고 정의하였다. Saif et al.[29]은 

직무역량을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업으

로부터 요구되는 지식, 기술, 경험, 능력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직무분

석에서 중요시하는 단기적인 평가보다는 조직

이나 개인의 우수한 능력을 발굴하는 장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둔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Ho 

and Frampton[12]은 IT 분야 종사자들의 직무역량

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Table 1>과 같이 

정의하였는데, 여기에는 지식(Knowledge)이나 

기술(Skill) 뿐만 아니라 태도(Self-Concept)나 

동기(Motive), 심지어는 개인적인 속성(Trait)

까지도 포함된다.

3.3 데이터 과학자 역량

빅데이터 시대를 맞으면서 데이터 과학자

의 역량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

다. 각각의 연구들은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데

이터 과학자의 역량에 대해 다양하게 정의하

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빅

데이터 기술로 인해 데이터 과학자 역량에 대

한 정의 또한 지속적으로 진화하며 갱신되고 

있다.

LaValle et al.[17]은 IBM 기업가치연구소와 

제휴하여 30개 이상의 산업 및 100개국에서 약 

3,0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하여 7가지의 데이터 과학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역량을 제시하였다: (1) 데이터 시각화, (2) 

시뮬레이션(simulation) 및 시나리오 개발, (3)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에 분석 적용, (4) 회귀분

석, 이산 선택 모형, 수학적 최적화, (5) 과거의 

추세 분석 및 미래 동향 예측, (6) 클러스터링 

형성 및 세분화, 그리고 (7) 표준화된 보고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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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Patil[27]은 데이터 과학자는 일정 과학분

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적 숙련도가 필요

하고 호기심과 문제해결 능력, 효과적인 대화

를 위한 스토리텔링과 창의적으로 문제를 바

라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Kart and 

Laney[14]는 데이터 과학자의 역량에 대해 

데이터 관리, 분석 모델링, 비즈니스 분석, 그

리고 커뮤니케이션, 협력, 리더십, 창의성 및 

열정 등 소프트 스킬로 정리하였다.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20]에서는 데이

터 과학자의 역량에 대해 (1) 통계, 데이터 마

이닝,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 등 빅데이터에 대

한 이론적 지식, (2) 분석 기술에 대한 숙련, (3) 

창의적 사고, 호기심, 논리적 비판을 탑재한 분

석 통찰력, (4) 스토리텔링, 시각화를 겸비한 

설득력 있는 전달, (5) 다분야간 협력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등 5가지로 정리하였다. Cho[3]

은 데이터 과학자 역량을 (1) 정보기술, (2) 수

학 및 통계기술, (3) 현업 업무지식, (4) 호기심, 

창의성, 객관성, 논리적 사고, 인내심, 상식 등

의 소프트 스킬로 구분했고, Metcalf and 

Brenza[24]는 데이터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필

수적인 숙련기술을 (1) 분석역량(수학, 정보기

술, 비즈니스 지식), (2) 의사소통, (3) 호기심, 

(4) 협동, (5) 비즈니스 감각, (6) 고객중심적 사

고, (7) 문제해결능력, (8) 선제적으로 주도하

는 자세, (9) 전략적 사고, (10) 노력과 열정 등 

10가지를 제시하였다. 살펴본 여러 문헌에서 

정의한 데이터 과학자의 역량은 서로 다른 면

을 강조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데이터 과학

자는 기술에 대한 이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문제해결 능력, 더 나아가서 효율적인 팀워크

를 위한 기본적인 소양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을 알 수 있었다.

4. 연구설계 및 조사방법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의 온

라인 채용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 과학자의 역

량을 탐색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채용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텍스트 분석도구 중 

하나인 NVivo를 활용하였다. NVivo는 전 세계

적으로 학자 및 전문 연구자가 가장 많이 사용

하는 정성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 세트 등 다양

한 데이터 소스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NVivo를 사용하여 분석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집한 자료를 분석 프레

임워크에 맞추어 분류한 후, 분류된 키워드 그

룹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채용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채

용 사이트인 Glassdoor 사이트를 이용하였다. 

Glassdoor 사이트에서 data scientist라는 키워

드로 채용정보를 검색하였다. 2020년 1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120개와 2,130개의 자료를 

수집하여, 총 4,000여 개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

였다.

5. 분석

수집된 채용정보를 NVivo를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5.1 키워드 빈도분석

P1: 어떤 키워드가 데이터 과학자 채용정보

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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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No. of 

Frequency
% of Ads

Experience 11955 97.8%

Data 22021 97.4%

Work 9028 94.1%

Development 7267 85.8%

Skill 4439 79.2%

Communication 3401 78.5%

Science 4567 74.0%

Analytics 5751 69.4%

Management 4025 66.2%

Process 3310 65.5%

Learns 4451 64.0%

Analysis 3561 63.8%

Model 4686 63.4%

Technology 2985 60.8%

Information 2916 60.5%

Environment 2265 59.5%

Engineering 3405 59.5%

Knowledge 2534 59.2%

Python 1688 59.1%

<Table 2> Keyword Frequency 

Analysis(Top 20)

데이터 과학자의 주요 역량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1차 분석으로 단순 단어 빈도분석을 실시

하여 상위 500개를 도출한 후, 도출된 500개의 

키워드 중 의미 있는 키워드를 다시 추출한 후 

유사한 의미를 가진 키워드들은 동일한 노드로 

재분류하였다. <Table 2>는 재 분류된 노드 중

에서 상위 20개 노드의 빈도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데이터(Data)라는 키워드가 빈도 상으로

는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였지만, 채용정보의 

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97.8%의 채용공

고에서 언급된 경험(Experience)라는 키워드

가 더 많이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뒤로

는 일(Work), 개발(Development), 스킬(Skill), 

그리고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등의 

순서로 등장 빈도가 높았고, Python은 프로그

래밍 언어 중에서 유일하게 순위에 올랐다. 높

은 빈도를 나타낸 상위의 키워드들을 포괄적으

로 살펴보았을 때, 데이터 과학자는 데이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관련 직무에 대한 경험과 스킬이 요구되고, 커

뮤니케이션 스킬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직

무임을 알 수 있었다. 키워드 빈도 분석을 통해 

알아낸 데이터 과학자 직무에 대한 특징은 데

이터 과학자의 직무를 정의하는데 목적을 둔 

여러 연구에서 주요하게 언급한 항목과 일치함

을 발견하였다[9, 11, 22].

P1a: 데이터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교육 수준

은 어느 정도 인가?

데이터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교육수준에 대

한 분석결과는 <Table 3>에 요약되어 있다. 

87.6%의 채용정보에서 교육에 대해 언급하였

고, 그 중에서 732건(55%)이 학사학위를, 689건

(51.8%)이 석사학위를, 그리고 445건(33.5%)가 

박사학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요구가 고학력을 선호했

던 과거와는 달리 현장에서의 실무경험을 선호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Table 3> Level of Education Required 

for Data Scientists

Degree No. of ads Percentage

Bachelor 732 55.0%

Master 689 51.8%

PhD 445 33.5%

Total 13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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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b: 데이터 과학자가 능숙하게 다루어야 할 

Tool과 프로그래밍 언어는 무엇인가?

<Table 4>는 상위 15개의 데이터 과학자에

게 요구되는 Tool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Python이 전체 채용정보의 59.1%에 언급되어 

가장 많았고, SQL이 50.1%로 두 번째로 많았

다. Kim and Lee[18]의 연구에서는 R이 가장 

많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3위에 머물렀다. R은 

주로 통계분석에 사용되고 Python은 데이터 과

학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접근방식을 제공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에서 관심이 증가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전반적

으로 데이터 과학자가 능숙하게 다루어야 할 

Tool에는 프로그래밍 언어, 통계 패키지, 데이

터베이스 도구, 빅데이터 플랫폼 및 사무용 애

플리케이션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eyword # of Freq. % of Ads

Python 1688 59.1%

SQL 1593 50.1%

R 1279 42.9%

Tableau 551 19.7%

Spark 603 19.1%

Excel 484 18.7%

C 575 17.1%

Java 416 16.8%

Hadoop 348 16.3%

AWS 319 15.0%

SAS 263 12.3%

Tensorflow 201 9.4%

Hive 200 9.4%

Azure 183 8.6%

Linux 144 6.8%

<Table 4> Data Scientist Tools by 

Frequency

P1c: 채용정보에서 어떠한 단어들이 연속적

으로 나열되어 있는가(N-Gram)?

데이터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탐색하

기 위하여, 앞에서 실시한 단일 키워드에 대한 

빈도 분석뿐만 아니라 2개, 3개의 키워드가 연

결되어 동시에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들도 탐색

하였다. NVivo의 Word Tree 분석을 이용하여 

두 개의 키워드(Bigram) 혹은 세 개의 키워드

(Trigram)가 함께 등장하는 빈도 수를 탐색하

는 N-Gram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은 

채용정보에 자주 등장하는 연속적인 단어의 나

열을 보여주는 상위 7개의 N-Gram 분석결과

이다. 두 개의 키워드가 함께 등장한 빈도가 많

은 키워드들을 분석한 Bigram 분석 결과를 기

반으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전산학

(Computer Science), 데이터 과학(Data Science) 

등과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뿐

만 아니라 그 분야에 있어서의 다년간의 경험

(Years of Experience) 또한 기업에서 요구하

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커뮤니케이

션 기술(Communication Skill) 등도 데이터 과

학자에게 요구되는 주요한 역량임을 알 수 있

었다. 세 개의 키워드가 함께 등장한 키워드들

의 빈도를 분석한 Trigram 분석에서는 기계학

습과 연관된 다양한 키워드들(Machine Learning 

Techniques, Machine Learning Model, Machine 

Learning Algorithms, Natural Language Pro-

cessing, Large Scale Data 등)이 상위에 위치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기계학습에 대한 폭넓은 

지식, 기술, 그리고 경험이 동시에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제 해결 능력(Problem Solving 

Skill)도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Bigram 분석으

로부터 도출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Tri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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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하여 문서작성 스킬(Written Com-

munication Skill)과 발표 기술(Verbal Com-

munication Skill)로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Table 5> N-Gram Analysis

Bigrams
# of 

Freq

% of 

Ads
Trigrams

# of 

Freq

% of 

Ads

Machine 

Learning
3134 46.1

Large Data 

Sets
295 11.7

Computer 

Science
1123 43.0

Written 

Comm. 

Skills

246 11.1

Data 

Science
2218 40.0

Problem 

Solving 

Skills

225 10.4

Years 

Exp.
1220 36.9

Verbal 

Comm.

Skills

188 8.8

Comm. 

Skills
814 34.9

Machine 

Learning 

Tech.

188 7.6

Data Set 1210 34.6

Natural 

Language 

Processing

200 7.6

Data 

Analysis
929 29.0

Machine 

Learning 

Models

199 7.1

키워드 분석을 통하여 데이터 과학자는 데이

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지식, 즉 하드 스킬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과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소프트 스킬도 현재 기업에서 널리 요구

됨을 알 수 있었다.

5.2 직무역량 분석 프레임워크

P2: 데이터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지식은 무

엇인가?

Kim and Lee[22]는 IS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분류한 Todd[39]의 분석 프레임워

크를 기반으로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8개의 직무역량을 도출하였다. Kim 

and Lee[18]는 데이터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역

량을 먼저 시스템 스킬(System Skill), 비즈니

스 스킬(Business Skill), 그리고 기술적 스킬

(Technical Skill)로 대분류하고, 세부적으로 시

스템 스킬을 개발(Development) 스킬, 문제해

결(Problem Solving) 스킬로, 비즈니스 스킬을 

사회성(Social), 비즈니스(Business), 그리고 

관리(Management)와 연관된 스킬로, 기술적 

스킬을 소프트웨어(Software), 네트워크(Ar-

chitecture/Network), 그리고 하드웨어(Hard-

ware)와 연관된 스킬로 재 정의하였다. 본 연구

의 앞선 분석에서 도출한 주요 키워드들을 Kim 

and Lee[18]가 정의한 8개의 세부 직무역량을 

기반으로 재 분류하여 <Table 6>와 같은 결과

를 얻었다. Kim and Lee[18]가 정의한 8개의 

중분류 스킬 중에서 기술적 스킬에 포함된 네

트워크(3b)(57.1%)와 하드웨어(3c)(17.1%)에 

대한 스킬을 제외한 다른 6개의 중분류 스킬은 

75% 이상의 채용정보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언

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하드웨어에 대

한 지식이나 스킬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

식이나 스킬이 데이터 과학자에게 더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술과 분석 능력 뿐만 아니

라 팀으로 작업하면서 의사결정자, 동료, 팀원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능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데이터 분석 결과가 적용되

어져야 할 비즈니스 자체에 대한 지식이나 스

킬(Business: 76%)보다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

정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

로젝트 관리 지식(Management: 95.5%)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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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Skill Class 
% of
Ads

Business Skill Class
% of
Ads

Technical Skill Class
% of
Ads

(1a) Development
(Hard Skills)

98.6%
(2a) Social
(Soft Skills)

96.8%
(3a) Software
(Hard Skills)

97.1%

Technology 86.2% Team 86.0% python 59.1%

Analysis 79.6% Communication 78.5% SQL 50.1%

Design 58.8% collaboration 54.1% machine learning 46.1%

Programming 57.7% group 28.5% R 42.9%

Implementation/
Testing

47.4% independently 25.9% database/ data warehouse 22.3%

Documentation 26.8% Interpersonal 12.7% applications 65.4%

Methodology 20.0% Self-Motivated 5.0%
Data visualization/Data process-

ing
19.5%

Data management 9.9% presentation 18.5% Platforms 33.4%

prototype 4.3% 　
　
　

spark 19.1%

　

Java 16.8%

tableau 19.7%

(2b) Business
(Hard Skills)

76.2% frameworks 16.7%

services 48.1% hadoop 16.3%

Marketing/Sales 33.0% excel 18.7%

Finance 24.5% tracking 18.4%

accounting 15.3% programming language 14.8%

consulting 14.4% data mining 16.7%

Economic 13.8% SAS 12.3%

　

C 17.1%

deep learning 11.6%

hive 5.6%

tensorflow 9.4%

linux 9.4%

(2c) Management
(Soft Skills)

95.5% matlab 6.8%

responsible 68.8% NoSQL 7.8%

organization 50.2% nlp 6.6%

decisive 41.3%
(3b) Architecture/Network

(Hard Skills)
57.1%

planning 35.2% cloud 22.3%

(1b) Problem Solving
(Hard & Soft Skills)

94.2% monitor & control 30.8% security 21.1%

Analytical 69.4% training 30.5% networking 18.8%

modeling 63.4% strategy 28.6% Architecture 15.2%

Math/Statistics 62.3% recommendations 26.2% aws 15.0%

creative/innovative 51.4% leadership 23.6% web 11.6%

regression 11.2% guidance 18.7% azure(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8.6%

troubleshooting 10.0% dashoboards 15.0% (3c) Hardware(Hard Skills) 17.1%

forecasting 9.5% propose 9.2% storage/Devices 11.6%

mappings 6.1% project management 8.4% server 6.6%

<Table 6> Knowledge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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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35명의 전문가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Yoon et al.[41]에 의하면 데이터 분석 역량

(<Table 6>에서의 1a & 1b와 유사)이 가장 중

요한 데이터 과학자 역량으로 전문가들은 꼽았

다. 두 번째로 중요한 역량으로 비즈니스 역량

(<Table 6>에서의 2b & 2c와 유사)을, 다음으

로 기술 역량(<Table 6>에서의 3a, 3b & 3c와 

유사)을, 마지막으로 사회화 역량(<Table 6>

에서의 2a와 유사)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

인임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의 차이일 수도 있

으나,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의 생각과 기업에서

의 채용공고에 차이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었다.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본 

연구에서는 사회화 역량(2a)이 많은 데이터 과

학자의 채용공고에 등장하였으나, Yoon et 

al.[41] 에서는 사회화 역량의 중요도가 낮게 평

가된 점이다.

5.3 소프트 스킬 

P3: 데이터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소프트 스

킬은 어떤 것 들이 있는가?

데이터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소프트 스킬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진 주요 키워드들의 전.후 

단어를 분석하면서 좀더 심도 있게 데이터 과학

자에게 요구되는 소프트 스킬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실시한 빈도분석에서 높은 순위에 언급되었던 

키워드들 중에서 소프트 스킬과 긴밀하게 연관

이 되어졌다고 판단되는 3개의 단어를 선택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

통능력(Communication), 리더십(Leadership), 

그리고 창의성(Creativity)을 선택하고, 이 키워

드들을 중심으로 전․후에 어떤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였는지를 탐색하는 Word Tree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소통능력에 관한 분석결과이다.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누구와 소통하는 능력

이 데이터 과학자에게 요구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Figure 1>에 보는 바와 같이 소통능력이

란 키워드 뒤에 어떤 키워드들이 함께 등장하

는지를 탐색하여 보았다. 소통능력이라는 키워

드가 등장한 대부분의 채용정보에 팀 활동과 

연관된 키워드들과 함께 등장함을 발견하였다

(<Figure 1>, A&C).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데

이터 과학자에게는 효율적인 팀 활동을 위한 

소프트 스킬들이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소프트 스킬이 필요한지를 살

펴보면, 소통능력이 요구되는 데이터 과학자 

채용정보 중에서 74% 이상의 채용정보가 어려

운 기술적인 내용이나 분석 결과를 실무자나 

경영자에게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소통능

력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ure 

1>, B&D). 

두 번째는 리더쉽에 관한 분석결과이다. 다

양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동을 하나의 공동 목표

롤 향해 이끌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데이터 과학자

의 적극적인 리더십일 것이다. 리더쉽과 연관

된 Word Tree 분석을 통해 데이터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리더쉽의 역할에 대해 탐색

할 수 있었다. 리더쉽이 데이터 과학자에게 요

구되는 채용정보 중에서 97%가 새로운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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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Word Tree Analysis for Communication

트를 기획하고, 프로젝트 진행과정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관리와 연관된 리더쉽이 강조되고 있

음을 발견하였다(<Figure 2>, C). 이외에 팀 내

에서 원활하게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매개자 역할과 팀 운영에 

있어서 가이드라인과 조언을 제공하여 줄 수 

있는 Mentor 역할을 데이터 과학자가 해 줄 것

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ure 

2>, A). 이는 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리더

쉽이 데이터 과학자에게 요구됨을 알 수 있었

다. 분석에 의하면 기술적인 의사결정뿐만 아

니라 전략적 의사결정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ure 2>, B).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과학자는 기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비

즈니스와 연관된 지식을 폭넓게 보유하고 있어 

기술자/엔지니어와 경영자의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을 기업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유

추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창의성에 관한 분석결과이다. 창

의성은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언가

를 창출해내는 사고의 능력이다. 데이터 과학

자는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

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을 <Figure 3>의 박스 A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과는 

달리 이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문제

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 과학자

가 필요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창의적

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 또한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뿐만 아

니라 좀 더 능동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

비스를 개발하여 변화를 추구하는데 주요한 역

할을 해야 하는 Change Agent의 역할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Figure 3>, B&C).

데이터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소프트 스킬을 

Word Tree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단순히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이

외의 추가적인 역량을 요구함을 알 수 있었다. 

과거에 비즈니스 기획자나 컨설턴트에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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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Word Tree Analysis for Leadership

<Figure 3> Word Tree Analysis for Creativity

하였던 역할을 데이터 과학자에게 요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업 전반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중요해지면서 데이터를 관

리․분석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 

역할을 데이터 과학자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채용정보를 정성적으

로 분석하여, 최근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데이터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탐색

하였다. 그 결과, 과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시스템 분석가들에게 요구되었던 Technical 

Skill과 System Skill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컨설

턴트나 Project Manager에게 요구되었던 비즈

니스 관련 스킬이나 효율적인 팀워크를 위한 

대인관련 스킬이 광범위하게 요구됨을 발견하

였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들이 매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직업들은 기존의 직무들이 환경의 변화에 맞추

어서 새롭게 조합을 형성하면서 탄생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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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되면서 데이터 과

학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역시 지금도 계속 진화

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리자와 기획자의 역할이 

주요시되고 있는 데이터 과학자와 구분하여 데

이터 수집․관리․분석과 같은 기능적이고 기

술적인 직무에 초점을 맞춘 Data Curators[36, 

37] 혹은 Data Engineers[35]라는 새로운 직종이 

소개되어지고 있다. 이런 역동적인 변화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의 니즈를 가장 잘 표현

해 줄 수 있는 채용공고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채용공고에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직무역량

을 도출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정량적인 분석이 아니라 

정성적인 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주

관성이 다소 포함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보편

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

째, 데이터 과학자에게 필요한 역량은 직급

(Junior, Senior, Principal)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급을 고려

하지 않고 전체 데이터 과학자의 역량에 초점

을 맞추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

석 결과는 향후 설문조사와 같은 계량적인 방

법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고 데이터 과학자의 

레벨에 따른 각각의 역량에 대해서 파악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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